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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담했던 사람들 중에 이것저것 판단하며, 말씀이 

변했다. 말씀이 틀렸다.’라는 이야기들을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영으로 볼 것은 영

으로, 육으로 볼 것은 육으로 보아야 하는데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주님께 여쭈었고 주님과 대화

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후 받아쓴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사랑아, 나는 섭리사에게 

말씀을 무조건 믿으라 말한 적 없다.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진리 없이,

나를 알지 못하고 사랑하는 격이니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다.

하지만 너희의 눈으로 나의 진리를 

모두 판단하려 하는 것도 옳지 못한 일이다.

섭리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광범위하고 경이로운 역사다.

한낱 인간이 삼위의 역사를 

모두 이해할 수 있겠느냐.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그리고 육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지 않겠냐.

사랑하는 자야. 

내 이야기를 들어 보아라.

선생은 말씀을 받을 때 

백 퍼센트 완전히 나의 말을 받아쓴다.

온전한 말씀이다.

하지만 이 말씀은 너희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온전한 진리를 전한다고 해도

너희의 수준과 너희의 각자 그릇만큼

나의 말씀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나를 따른다.

또한 그에 맞게 나를 사랑하고, 

그에 맞게 나를 믿는다.

즉, 진리를 내가 

한없이 온전히 부어 주어도

그에 합당하게 받는 자는 적다는 말이다.

너희가 아는 만큼 세상을 보듯,

너희가 알고, 믿고 사랑하는 만큼 

나의 진리를 알기 때문이다.

인간적인 눈으로 섭리를, 

또한 나의 말씀을 판단하려는 잣대를 내려야 한다.

하늘의 언어가 

어찌 육적 언어와 동일할 수 있겠느냐.

하늘 언어의 뜻이 다를 때도 있고 

표현이 다를 때도 있다.

너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것은 

너희의 그릇대로다.

나는 한마디로 너희에게 말씀한다.

너희 선생이 그 말씀을 요리하여

너희 각각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전해 주는 것이다.

전 세계와 온 영계 동일한 이 말씀은

각자가 알아듣는 만큼 성장하고

발전하고 수준과 차원이 높아지게 된다

너희가 알고 싶어 하는 만큼, 

또한 너희가 믿고 행하는 만큼

너희의 깊이와 말씀을 이해하는 

그릇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다.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만을 

믿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라.

그것은 인본주의다.

선생이 말하지 못하는 나의 일,

또한 내가 너희에게 

모두 말하지 못하는 나의 일이 있다.

그것을 어찌 너희 육적인 눈으로 모두 이해하고

따를 수 있겠느냐.

영의 귀를 열고 나의 말씀을 받아라.

신령한 사람이 되어 신령한 그릇을 준비하여 

내 말씀을 받아야 내 말씀이 너희의 머리에 들어가

고



너희의 영을 깨우는 소리가 될 것이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곳에 담긴다.

이 말을 깊이 있게 아는 자가 되어라.

말씀은 ‘말’이라는 언어로 전하는 소리이지만

결코 말로만 국한되지 않으며

너희의 생명을 소생시키고 

너희의 마음을 울리는 것임을 

알고 행하는 자들이 되자.

말씀의 귀함을 알고, 진리를 아는데 힘쓰며,

오해하지 말고 나를 깊이 있게 묵상하며,

나에 대해 갈급함을 가짐으로

나의 말씀을 이해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의 말씀을 전하였다.

오늘 나의 말씀이 너희에게 

진리를 보는 눈을 뜨게 하는 

말씀이 되길 원한다.

사랑한다.

사랑하는 주 예수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